
코듀로이 및 신축 코듀로이의 경이적인 염색공정(II) 

 

4. 면/나일론/폴리우레탄 신축 코듀로이의 염색공정 

CO/PA/PUE 혼방섬유로 만든 신축 코듀로이 제품의 경사는 대개 나일론으

로 되어있으며 심사로는 폴리우레탄 스트레치사를 사용한 나일론 코어(Core)

사이다. 그리고 그 혼합비율은 면 80%, 나일론 15~18% 폴리우레탄이 2~5% 

이다. 또한 여기에서는 탄성사(Elastan)로서 단지 라이크라(Lycra : Du pont)가 

사용되었다. Du Pont은 완성된 코듀로이 직물이 25~35%의 신도를 가져야 하

며 수세와 화학적 정련을 거친 후에도 완전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. 그러

므로 탄성률의 감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장력이 걸린 상태에서 고온으로 정

련을 해서는 안된다. 

 

4. 1 공정의 개관 

CO/PA/PUE 코듀로이의 경우 CO/PUE 코듀로이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

을 안겨준다. 라이크라 혼방직물은 색상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있지만 실제

로는 공정 기술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. 탄성사를 높은 온도에서 

강한 알칼리 용액과 강한 환원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경사가 

90~95%의 나일론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면과 나일론의 혼합된 염색공정을 

거쳐야 한다. 결점 없이 잘 조화된(Ton-in-Ton)염색에 도달하기란 쉽지가 않

다. <그림 8>은 여러 가지 염색공정에 대한 개관을 보여준다. 

 



 

<그림 8> 

 

흡진염색 공정은 이런류의 신축 코듀로이에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으

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. 그렇지만 적절한 연속식 공정으로 잘 처

리해야만 직물이 균일하게 되고 변부변형도 개선된다. 그리고 흡진염색은 무

장력 상태로 염색을 해야 되므로 윈스와 지거를 사용한다. 이 염색의 장점은 

직접염료, 산성염료, 반응성염료를 사용한 2욕 공정 그리고 황화염료를 사용

한1욕 공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. 황화염료는 물론 반응성염료에는 그 

종류가 많은데 면과 나일론에 염색될 수 있는 것 중 각각의 제품에 따라 엄

격하게 선택되어야만 잘 조화된 염색을 할 수 있다. 

반연속식 공정은 경제적인데 이때 목조-냉욕-흡진 (KKV)공정이 가장 좋은 

결과를 가져온다. 이 KKV 공정을 써서 면섬유를 반응성염료로 염색할 때 별 

어려움이 없다. 또한 나일론은 중성을 띈 산성염료의 지거에서 무장력 상태



로 염색된다. 산성욕에서 나일론에 좋은 친화력을 갖는 반응성염료 역시 이

러한 공정으로 처리된다. 직접염료를 사용하는 경우 KKV 공정은 공정의 단

순성과 경제성 때문에 흔히 추천되고 있지만 염료의 선택이 필수적이다. 

연속식 공정은 신축 코듀로이의 경우에 알맞는데 그 이유는 직물의 외관

이 좋아지고 직물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경제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. 

Indigosol 염료는 밝은 색상에서 중간정도의 색상까지 높은 순도를 가지며 

패드-배치-현색 공정으로 면에 염색된다. 어두운 색상의 경우 습식증열처리 

공정은 경제적인 문제가 따른다. 이 문제는 직접염료와 산성염료의 혼합 혹

은 황화염료로서 1욕1단계 공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. 직접염료와 산성

염료를 쓸 경우에는 색상이 좋아지고 황화염료나 배트염료를 사용할 때는 

면과 나일론 간에 오히려 불균염이 일어난다. 

 

4. 2 Indigosol염료를 사용해서 밝은 색상으로 염색하는 연속염색법 

류코-배트(Leuco-vat) 염료는 나일론에 특수한 치환성을 보여주므로 PA/CO 

혼방직물의 염색에 아주 적합하다. 물론 이들 염료 중 몇몇 소수의 염료는 

나일론 6과 나일른66에 대해 일광견뢰도가 중간정도에 달한다. <그림 9>는 

PA/CO 신축 코듀로이를 염색하기 위해 선정한 Indigosol 염료로서 면과 나일

른(코듀로이의 이랑부분) 사이의 균염성은 15가지의 도해된 염료로 보아서는 

매우 좋은 상태지만 나일론 부분이 일반적으로 약간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

염료의 흡착이 면보다 나일론에서 더 많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면부분의 일

광견뢰도가 아주 우수하다. 그러나 노란색과 오렌지색 등 몇 가지 염료의 일

광견뢰도는 중간정도이지만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. 왜냐하면 코듀로이의 

안쪽(이랑)은 거의 노출이 되지 않아 외부로부터 강한 빛을 받지 않기 때문

이다. 그래서 PA/CO 신축 코듀로이를 밝은 색상으로 염색하는 데는 류코-배



트 염료로 연속염색 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다. 

 

 

<그림 9> 

 

4. 3 습윤열처리 공정에 의한 중색 또는 농색의 연속염색 

4. 3. 1 Solar염료 및 Nylosan 염료의 2욕염색 

PA/CO 혼방직물의 연속염색 공정은 특히 잘 알려져 있으므로 CO/PA/PUE 

코듀로이 염색에도 이 공정을 적용할 수 있다. 원래는 직접염료로 염색해야 

하는데 이는 중성 내지 산성(PH 6.0)에서 높은 염료의 흡착성을 가지며 포화 

증기하에서 급속히 고착된다. 그러나 여기에서는 직접염료를 대신해서 산성

염료를 선택해야 하는데 Nylosan염료가 대표적이며 중성~약산성욕에서 

60~80sec(염료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상이함) 사이에 고착된다. 적절하게 염

료만 잘 선정된다면 고착시간을 90~180sec로 현실화 시킬 수도 있다. 

<그림 10>은 PA/CO 코듀로이(라이크라는 혼용치 않음)를 Solar Scarlet RL과 

Nylosan Red F-2R을 사용해서 염색한 것이다. 용해제로서 요소(Urea)가 사용되



었으며 습윤처리중의 PH는 황산암모니움을 사용해서 염액을 약산성으로 만

들었다. 30~180sec로 시간을 나눈 것은 표면(면)과 이면(나일론)의 염착속도를 

나타낸 것이다. 상대적인 색상의 강도는 칼러리미터를 사용했으며 표면의 염

료는 120sec 후 완전히 고착되었고, 이면의 나일론은 150~180sec사이에서 고

착되었다. 또한 밝은 색상의 염색은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90~120sec동안의 

습윤처리로 충분하다. 직접염료와 산성 염료의 1욕 염색의 장점은 염색이 잘 

조화되었던 것이며, 양이온 조제(예 : Sandofix WES)로 후처리 하게 되면 최적

의 습윤 견뢰도를 유지할 수 있다. 

 

 

<그림 10> 

 

4.3.2. Sodyesul염료를 사용한 1욕 염색 

액상의 Sodyesul염료는 미리 환원된 안정한 황화염료로서 취급이 간편하고 

면에 대해 좋은 염색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일론에도 특수한 염색

성을 보여주는데, 피염물(PA6, PA66: Spandex 또는 Staple fibre)에 따라 다소 진

하게 나타나기도 한다. 대부분의 Sodyesul 염료를 CO/PA/PUE 신축 코듀로이

에 패드-스팀법으로 실험했으며, 나일론이나 면과 같은 제품의 선택에 따라 

조화된 염색도 가능하다. 또 염료만 잘 선정된다면 양쪽 섬유 모두에 매우 



양호한 일광견뢰도를 갖도록 할 수 있다. 

<그림 11>은 아주 적합한 염료의 실례로서 Sodyesul Blue 2BGCF를 102℃의 

포화 증기하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PA/CO에 습윤처리한 후 Sodyesul PI 현색

제로 산화시켜 염색한 것이다. 이 실험에 의하면 면과 나일론 양쪽 다 비교

적 색상이 진하게 나타나 있고 면과 나일론의 고착시간은 60~90sec로서 습윤

시간을 변화시켜도 결과에는 별로 변화가 없다. 

 

 

<그림 11> 

 

패드-스팀 공정에 따라 CO/PA/PUE 신축 코듀로이를 Sodyesul 염료로 염색

하는 데에는 45~90sec의 스티밍이 아주 적합하며 아래와 같은 염료들은 특히 

추천할만 하다. 

 

Sodyesul Yellow GLCF 

Sodyesul Brown CRCF 

Sodyesul Brown 7 RCF 

Sodyesul Blue 2 GBCF 

Sodyesul Blue 8 RCF 



Sodyesul Green NYCF 

Sodresul Black 4 GCF 

 

일반적으로 이러한 염색방법에 의한 나일론의 염색은 면 부분 보다 약간 

색상이 밝게 나타나는데 이 경우 환원에 잘 견디는 1:2-금속착염 염료를 사

용하면 나일론의 색상을 잘 맞출 수가 있다. 

 

4.4 냉욕염법(KKV) 

4.4.1 냉욕염착법 

이 염법은 특히 선명한 색상의 염색에 적합하다. 제 1단계에서 면부분을 

냉욕 염착법으로 Drimaren R/K 염료를 써서 염색하며 이 경우 패드-배치 장

치를 사용한다. 염착시키는 데는 4~6시간이 걸리며 마지막으로 나일론 부분

을 역시 냉욕염착법으로 지거나 윈스를 사용하여 무장력 상태로 염색한다. 

제 2단계에서는 2~3% Sandogen NH를 첨가하고 PH를 4~5로 맞추어 나일론 

부분을 염착시킨다. 

 

4.4.2 직접염료와 산성염료를 사용한 KKV 공정(1단계 공정) 

CO/PA/PUE 제품의 염색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색상으로나 그리고 에너

지 사용 문제에 있어서 이상적이라고 해도 좋을 공정이 1단계 공정이다. 잘 

선택된 산성염료와 직접염료에 안정화 촉매를 넣어서 패드 염색을 한다. 두 

염료의 고착이 침지단계에서 일어나며 그 다음에 무장력 상태에서 충분한 

후수세를 한다. 

<그림 12>에서 보여주는 염색의 경우 면과 나일론간의 색의 조화가 잘된 

것을 설명해주고 있다. 일광 견뢰도는 아주 좋고 습윤 견뢰도는 직접 염료의 



평균 정도와 비슷한데 만일 광폭수세기로 후처리를 하게 되면 더 향상시킬 

수가 있다. 물론 직접염료와 산성염료를 사용한 KKV 공정은 반응성염료의 

견뢰도의 표준정도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이점을 갖고 

있다. 그러나 중성을 띄는 산성염료(예 : Nylosan-N)와 이 공정(Vicontin FB-공

정)에 적합한 직접염료를 잘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. 

 

 

<그림 12> 

 

5. 전 망 

코듀로이의 유행은 아직도 확실히 상승세이며 신축 코듀로이 제품은 시장

이 넓다. 현재 이러한 품목에 대한 빠르고 합리적이며 확실한 가공법이 알려

지고 있으며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 앞에서 조사한 결과로 PES/CO 신

축 코듀로이는 물론 CO/PA/PUE 신축 코듀로이의 경우에 적합한 공정이 밝

혀졌다. 사용할 염료의 신중한 공정이 밝혀졌다. 사용할 염료의 신중한 선택

과 이미 설명한 각각의 장점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공정의 최적화가 성공

의 전제조건이 된다. 

 

 


